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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학생이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을 매

개로 일반적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18세에서 25세 사이의 국내

대학생 263명(남성 131명, 여성 1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을 통해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사회부과 완벽주의, 우울이 지연행동에 미치는 경로를 검

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돌봄 및 과보호와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사회부

과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어머니의 과보호는 우울을 매개로 지연행동에 정적

인 영향을 미쳤으며, 돌봄이 우울을 매개로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어머니의 돌봄과 과보호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지연행동에 간접적으로 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역기능적 행동 중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일반적 지연행동

에 주목하였으며, 이에 대한 발달적 기제로서 성장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지연행동을 이해하고, 예방 및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대학생, 사회부과 완벽주의, 우울, 지연행동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styles experienced

during childhood on undergraduate students’ general procrastination, with socially pre-

scribed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s mediator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263 

undergraduate students in South Korea (131 males, 132 females), aged 18–25.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analyze the pathways from maternal care and over-

protection to procrastination through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aternal care and overprotection did not sig-

nificantly influence procrastination through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lone. 

Second, maternal overprotec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direct effect on pro-

crastination through depression, while the indirect effect of maternal care through de-

pression was not significant. Third, both maternal care and overprotection had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procrastination through the sequential mediation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This study provides insights into general procrastination in

undergraduate students, a dysfunctional behavior that has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

tion when compared to academic procrastination. These results highlight the devel-

opmental role of maternal parenting, particularly low care and high overprotection, in 

shaping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which may contribute to procrastination. The find-

ings may offer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ofessionals and support groups seeking to un-

derstand and intervene in students’ procrastination.

Keywords maternal parenting styles experienced during childhood, undergraduate student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depression, procra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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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앞두고 즉각적으로 행

동에 옮기기보다는 미루는 경향을 보이며, 이로 인해 

일이 늦어지거나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

험을 한다. 지연행동이란 목표의 시작과 완성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는 것을 의미하

는데(임성문, 2006a; Lay, 1986), 미루는 습관이 일상에

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이를 만성적인 지연행동으로 

볼 수 있다(임성문, 2006b). 지연행동은 다양한 부적응

적 심리 및 행동적 특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연행동을 보이는 개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존감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의미

하는 공적 자기 자의식과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황

에서 과도한 걱정 또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회 불안 수

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Ferrari, 1991). 나아가, 지연행

동 습관은 단순히 일상적인 과제 수행에 국한되지 않

고, 건강관리, 안전, 은퇴 후 노후 준비와 같이 개인의 

안녕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O’Donoghue & Rabin, 1999; Sirois, 2007). 

지연행동은 성인 진입기에 위치해 있는 대학생의 발

달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70%가 해야 할 일을 종종 미룬다고 

보고하였으며(Hammer & Ferrari, 2002), 한 국내 기업

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대학생의 57.8%가 ‘할 일 

미루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잡코

리아, 2016). 현재 국내에서 대학생의 지연행동을 다룬 

선행 연구들은 주로 학업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지연행

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현이, 송미경, 2018; 문현

정, 김정규, 2019; 신재욱, 홍정순, 2021; 조이슬, 강영

신, 2015). 그러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

수록 학업과 같은 특정 영역에 국한된 상황적 지연행

동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실제로 개인의 전

반적 지연행동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

히려 지연행동은 부적응적 생활양식으로서 고착되어 만

성적이며 성격적인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Ferrari, 

Johnson & McCown, 1995). 즉 지연행동은 특정 영역

인 학업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부적응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역기능

적 행동 특성이라고 볼 수 있기에(이애경 등, 2021), 대

학생들의 지연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학업이라는 특정 영역에 한정한 지연

행동이 아닌 대학생의 일상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

나는 성격화된 행동 특성으로서의 지연행동에 주목하

며, 발달과정에서 일반적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는 데 목표를 두고자 한다.

지연행동의 주요한 성격적 특성으로 보고되는 변인 중 

하나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이다(Flett, Hewitt & Martin, 

1995; Hewitt & Flett, 1991). 완벽주의란 자신이 수행

하는 일에 대해 매우 높은 기준과 기대를 설정하는 것

을 의미한다(Flett & Hewitt, 2002). Hewitt과 Flett(1991)

은 완벽주의를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자기지향적 완벽

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개인

이 중요한 타인이 설정한 기준과 기대에 반드시 도달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에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요구하며 엄격한 평가를 내린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

신이 거부당할 것이라고 믿고 타인에게 평가받을 상황

을 피하기 위해 지연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김현이, 

송미경, 2018; Flett, Blankstein & Hewitt, 1992) 특히, 

선행 연구들은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적 

지연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신재욱, 홍정순, 2021; 조이슬, 강영신, 2015; 추상

엽, 임성문, 2009). 지연행동은 학업과 같은 평가 상황

뿐만 아니라, 비평가적 맥락에서도 폭넓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자기조절 실패와 같은 개인 내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Klingsieck, 2013). 반면, 학업적 지

연행동은 성적과 같은 외적 평가와 직결되며, 실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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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두려움, 학업 자기효능감 등 보다 특정한 동기 구

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Cerino, 

2014; Steel & Klingsieck, 2016). 이러한 동기의 차이

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일반

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 연구는 학업적 

지연행동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

구 수행이 적은 실정이다. 하지만 국외연구들을 중심으

로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arvalho, Ruparelia & Telwala, 2018; Fee & Tangney, 

2000; Flett et al., 1992).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이 높

은 대학생들은 타인이 자신에게 과도한 기준을 부여하

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

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Flett et al., 1992). 또한, 

수치심에 취약한 사람들 중 높은 수준의 사회부과 완

벽주의를 보일 경우 타인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후 수치심을 느낄 것이라 예

견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기 위

해 일반적 지연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도 보고된

다(Fee & Tangney, 2000). 그러나 이처럼 사회부과 완

벽주의와 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국내 

연구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관계가 개인의 성장

환경이나 양육경험과 같은 선행요인에 의해 어떻게 형

성되는지를 설명하는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우울은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서 상태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건강

보험심사평가원(2022)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우울

증을 진단받은 환자는 총 93만 3,481명으로, 이는 2017

년 대비 35.1%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20대 환자의 비

율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으며, 이는 5년 전과 비

교해 1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을 경험하

는 것은 슬픔이나 외로움, 불안과 같은 특정한 정서 변

화를 경험하는 것 외에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는 

것과 관계가 있으며, (Beck & Alford, 2009) 우울은 지

연행동의 중요한 심리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

다(김종건, 홍지영, 2021; 문현정, 김정규, 2019). 구체

적으로, 우울한 개인은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예상, 의

지 결여, 동기부족으로 심리적 불편함을 겪을 뿐 아니

라,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피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지연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문현정, 김정규, 2019; Sirois & Pychyl, 

2013). 또한 우울한 개인이 자신의 능력 부족이 드러나

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핑계를 만들며, 이러

한 자기방어적 태도가 지연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송윤희, 2012). 실제로 다수의 경험적 선

행 연구들은 대학생의 우울이 지연행동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종건, 홍지영, 2021; 

문현정, 김정규, 2019; 송윤희, 2012; Constantin, English, 

& Mazmanian, 2018). 예를 들어 우울 수준이 높은 대

학생일수록 열정과 끈기를 나타내는 그릿(grit)의 수준

이 낮아져 지연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김종건, 

홍지영, 2021),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사고의 경향을 보이면서 지연행동에 대한 취약성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onstantin et al., 2018).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이라는 

두 가지 심리적 특성에 주목하였다. 특히 이 두 변인은 

정서조절 실패와 자기비난 경향이라는 공통 기제를 통

해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통합적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다(Sirois & Giguère,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변인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함으로써, 

성장기의 환경적 경험이 성인기의 행동적 특성에 어떻

게 작용하는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지연행동은 단순한 과업 회

피가 아니라 심리적 특성과 발달적 경험이 맞물려 형

성되는 복합적 행동 양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지연행동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으로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에 주목한 것과 달리, 본 연

구는 이러한 심리 특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탐색하

기 위해 성장기 어머니의 양육태도라는 환경적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돌봄 부족과 과

보호 같은 양육태도는 지연행동의 발달적 배경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타인의 기대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수

동적인 저항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Burka & Yuen, 

2008; Missildine, 2006). 이러한 관점에 근거해 성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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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돌봄과 과보호가 대학생의 지연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두 변인 간 관계

를 다룬 기존 연구는 적을 뿐 아니라, 돌봄과 과보호의 

영향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김덕

주, 권혁철, 2013; 이순이, 2017; Bernstein, 2020; Huang 

et al., 2022).

대학생의 지연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두 

가지 심리적 특성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의 역할

을 주목해 볼 때, 성장기에 경험한 부모의 양육특성이 

두 가지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 중 

하나일 가능성을 제기해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Parker, Tupling과 Brown(1979)이 애착이론을 토대로 

부모-자녀 유대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태도의 두 차원

으로 제안한 ‘돌봄’과 ‘과보호’가 사회부과 완벽주의 

및 우울을 통해 대학생의 지연행동이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돌봄은 애정적이고 온정적

인 양육태도를 반영하고 과보호는 자녀를 지나치게 통

제하고 자율성을 제한하는 양육방식을 의미하며, 두 차

원은 부모의 핵심적인 양육태도를 구성한다. 특히 Parker 

등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인간 발달의 핵심적 시기로 

보고, 성장기 동안 반복적으로 경험한 부모의 돌봄과 

과보호가 성인기의 심리적 특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

치는 ‘누적된 기억의 총합’이라고 간주하며 성장기에 

경험한 양육태도가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

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비록 아버지 양육의 영향력

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

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오동재, 전성일, 장

환일, 1993; 윤혜영, 강지현, 2015) 및 어머니가 자녀의 

심리적 발달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사회

의 전반적 양육환경 특성(김용훈, 이경숙, 2022)을 반

영하여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대학생

의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대학생 

지연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예상되는 사회부과 완

벽주의를 형성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은희, 1999; Ge, Chen, Hewitt, & Flett, 2023). 

완벽주의의 발달과정에 대한 Flett, Hewitt, Oliver, & 

Macdonald, 2002)의 사회적 반응 모델(social reaction 

model)은 아동이 부모의 돌봄 부족, 정서적 방임 또는 

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 환경을 경험할 경우, 이에 

따른 수치심이나 굴욕감, 학대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통제하고자 

하여 완벽주의 성향이 발달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부모의 인정이나 따뜻한 정서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

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경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할 경우 애정이 철회될 수 있다고 믿게 되며, 이러한 두

려움 속에서 부모의 인정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

는 과정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

이 있다(Hickinbottom, 1999). 이와 같은 관점과 일관

적으로 어머니의 돌봄이 부족할수록 성인 및 대학생 자

녀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음을 보

여주는 경험적 연구들 또한 보고되고 있다(Enns, Cox, 

& Larsen, 2000; Ge et al., 2023). 반대로 어머니가 지

나치게 통제적이고 과보호적인 경향을 보이는 경우에

도 자녀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강화될 수 있다

고 보고된다(이은희, 1999; Ge et al., 2023). 즉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 자율성, 안정감을 충분히 제공

하지 못할 경우, 자녀가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보상하

고자 완벽주의적 행동과 사고방식을 발달시킬 수 있다

는 관점이다(Ge et al., 2023). 특히, Flett 등(2002)은 

불안양육 모델(anxious rearing model)을 통해 부모의 과

보호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완벽주의 간 관계를 설명하

였다. 이에 따르면 불안 수준이 높은 부모는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보이며 이는 자녀가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

하게 만들어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측하게 하고 미래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과장하는 미래 지향성을 촉진시킨

다. 결과적으로 자녀는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발달시키

게 된다.

이와 동시에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대학생 지연행동의 주요 요인으로 보여지는 우울 수준

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

장기 동안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의 내면에 부모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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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서적으로 둔감하거나 과도하게 개입하는 양육 태

도를 보였을 경우, 자녀의 정신적 표상 형성이 손상되

어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Blatt, Wein, Chevron, & Quinlan, 1979). Beck(1967)

은 자녀에게 완벽주의적 성향을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태도가 자

녀가 성장 후 우울을 겪게 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

고 보았다. 부모가 자녀에게 비판적이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일 경우, 아동은 자신의 경험이나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그들은 그 원인을 

외부가 아닌 자신에게서 찾는 성향을 보이는데 이는 

아동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강화하게 된다. 성장

기 동안 부모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한 대학생 

자녀는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

변을 지나치게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쳐 소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

도를 형성하게 됨으로서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주영, 진미경, 2019). 또한 성

장기 동안 어머니의 과보호를 받으며 성장한 대학생은 

비합리적이고 역기능적인 사고방식을 자주 보이는 경

향이 있으며, 이는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지고 우울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기백, 2014). 또한 성장기 

동안 어머니의 과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이 경험

하는 개인적 고통은 심화되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공감 능력 수준이 낮아져 우울을 더 많이 경

험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Fei et al., 2021).

이와 같이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김현희, 송

미경, 2018; Flett et al., 1992)와 우울(김종건, 홍지영, 

2021; Constantin et al., 2018)이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

향 및 어머니의 돌봄과 과보호가 각각 사회부과 완벽

주의(이은희, 1999; Ge et al., 2023)와 우울(최주영, 진

미경, 2019; Fei et al., 2021)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

행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이나 

과보호와 같이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성인기의 지연행동 간 관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험적 선행 연구의 부족에

도 불구하고, 이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성장기에 경험한 

부모의 돌봄과 과보호가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제

안한 연구들은 양자 간 관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특성이 이러한 관계를 매개할 가

능성을 제시하며 이를 경험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을 보

여주고 있다(Burka & Yuen, 2008; Missildine, 2006). 

먼저 돌봄과 관련하여서는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친밀감이나 애정

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욕구가 부모에게 받

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며 가정 내에서 느끼

는 정서적 거리감을 본인의 탓으로 돌리고 타인에게 사

랑받기 위해 자신의 결함을 숨기려는 완벽주의 성향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설명된다. 이는 높은 기준을 설정

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이

어져 지연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Burka & Yuen, 

2008). 또한, 과보호와 관련하여 Missildine(2006)은 정

신역동적 관점에 근거한 ‘내재과거아(inner child of the 

past)’의 개념을 통해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자

녀의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부모에게 노골적인 

반항을 하였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처벌과 같은 강압적 

양육태도를 피하기 위해 수동적 저항 형태인 지연행동

을 선택한다. 이는 자신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무의

식적이며 수동적인 형태의 반항이며, 이러한 어린 시절

을 경험한 개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내면에 남

아 있는 어린 시절의 자아로 인해 자기 자신이나 타인

의 지시에 대해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하여 지

연행동을 반복한다. 

이와 같이 이론적, 경험적 선행 연구들을 통해 성장

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을 통해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예측되는 가운데, 선행 연구들이 사회부과 완벽주

의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이라는 

점을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점(성정혜, 김춘경, 2017; 

천지원, 이동귀, 2021; Hewitt, Flett, & Ediger, 1996; 

Smith et al., 2018) 역시 주목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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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Beck(1983)은 사회적으로 의존적인 성격을 가진 

개인이 우울에 취약하다고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

들은 타인의 인정과 수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거절이

나 관계 단절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대인관계에서

의 결핍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할 경우 자기비난적 

사고와 부정적 자기평가를 나타낸다. 이러한 인지적 특

성은 죄책감과 무가치감을 심화시켜 우울의 발생 가능

성을 높인다. 실제로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대학생은 타인의 기대와 자신의 현실 사이에서 강한 

자기불일치를 느끼고 외부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인식으로 인해 실패감을 느끼며 우울감을 겪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천지원, 이동귀, 2021). 또한, 이

들은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도 보고되었다(성정혜, 김춘

경, 2017).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대학생의 사회

부과 완벽주의, 우울 및 지연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나, 일부 변

인들 간 관계 또는 유사 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통해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순차적으로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및 우울을 통

해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

다. 동시에 몇몇 연구들은 일치하지 않는 결과들을 보

고하며 네 변인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탐색할 필요

성도 보여준다. 예를 들어 Enns 등(2000)은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돌봄이 성인 여성의 사회부과 완벽주

의를 통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과보호는 성

인 여성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통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달리, 이

은희(1999)는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과보호가 대

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모두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며, 어머니의 돌봄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돌봄, 심

리적 통제와 같은 양육태도가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통

해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보고되며(김지수, 김

은정, 2019; 마은애, 손은정, 2014; Enns et al., 2000) 

우울과 지연행동 간의 관련성(김종건, 홍지영, 2021; 

Constantin et al., 2018)이 보고됨을 고려해볼 때, 성장

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사회부과 완벽주의

와 우울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대학생의 지연행동에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적응 행동 중 하나

인 지연행동에 주목하는 가운데, 기존 선행 연구들이 

주로 학업적 지연행동을 주목한 것과 달리 일상 전반

의 일반적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선행 변인

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일반적 지연행동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탐색이 부족한 가정환경 변인인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 양육태도의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가운데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이라는 심리적 특

성의 매개효과를 살핌으로서 성장기의 양육경험이 성

인기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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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돌

봄, 과보호)는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통

해 지연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돌

봄, 과보호)는 대학생의 우울을 통해 지연행동

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돌

봄, 과보호)는 순차적으로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

벽주의와 우울을 통해 지연행동에 간접적 영향

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를 측정하기 위해 만 16세까지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경

험이 있는 국내의 만 18 ~ 25세 대학생 263명을 대상으

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

성은 다음과 같다. 남학생은 131명(49.8%), 여학생은 

132명(50.2%)이었으며, 평균연령은 만 21.7세(SD = .11)

였다. 학년은 2학년 72명(27.4%)과 4학년 72명(27.4%)

이 가장 많았으며, 1학년 50명(19.0%), 3학년 40명(15.2%), 

휴학 중 26명(9.9%), 기타 학년(5학년 이상) 3명(1.1%)

의 순으로 이어졌다.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형태는 4년

제 대학교가 234명(89.0%), 2 ~ 3년제 전문대학 29명

(11.0%)으로 4년제 대학교를 재학하는 대학생이 훨씬 

더 많았다. 대학 소재지는 서울이 81명(30.8%)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이 43명(16.3%), 그 외의 지역이 총 139

명(52.9%)이었다.

2. 측정도구

1)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

해 Parker 등(1979)이 개발하고 Gamsa(1987)가 개정한 

척도를 송지영(1992)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부모-자녀 

결합 척도(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를 사용하

였다. PBI는 만 16세까지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을 회

상하여 보고하는 척도로 돌봄(12문항)과 과보호(13문

항)의 두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여 총 25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돌봄의 경우 ‘나에

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해 주었다.’등이 있고, 과보호

의 경우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섭하려 했다.’ 

등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았다’ 1점 

~ ‘매우 그랬다’ 4점)로 측정되었으며, 돌봄의 점수가 

높을수록 16세까지의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며, 정서적으로 따뜻하였다고 지

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과보호의 점수가 높을수록 어

머니의 통제적이며, 과보호적, 침입적인 양육태도 수준

이 높았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돌봄 .89, 과보호 

.89이었다.

2) 사회부과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Hewitt과 Flett(1991)

이 개발한 척도를 한기연(1993)이 번안하고 권선주(2018)가 

수정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The Hewit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MP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15문항),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15문항),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15문항)의 세 하

위요인을 포함하여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포함되는 15문항을 사용

하였다. 사회부과 완벽주의 문항의 예로는 남이 내게 기

대하는 것을 만족시키기가 어렵다.’ 등이 있다. 7점 Likert 

식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7점)

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 경우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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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한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y for Depression 

Scale; CES-D)를 전겸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이 번

안하고 타당화한 통합적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울 정서(8문항), 긍정적 정서(4문항), 대인

관계(4문항), 신체적 저하(4문항)의 4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지난 

일주일 동안 문항에 대한 내용을 경험한 빈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각 하위요인별 예를 살펴보면, 

우울 정서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 귀찮

게 느껴졌다.’, 긍정적 정서는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대인관계는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신체적 저하는 ‘두려움을 느꼈다.’ 등

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극히 드물게’ 1점 ~ ‘거의 

매일’ 4점)로 긍정적 정서에 대한 문항의 경우 역채점

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서, 대

인관계, 신체적 저하의 문제를 자주 경험하고, 긍정 정

서는 적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86이었으며, 각 하위요인 별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우울 정서 .90, 긍정적 정서 .82, 대인관

계 .81, 신체적 저하 .85 이었다.

4) 지연행동

지연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Lay(1986)가 개발하고 임

성문(2006c)이 번안한 일반적 지연행동(General Procrastination; 

GP)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음과 같은 일반적 지연행동

에 어려움을 보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

어 있다. 첫째, 일상에서 해야 하는 과업을 조직화하는 

것, 둘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현실적으로 예상

할 수 있는 것, 셋째, 일상에서 매일 수행해야 하는 일

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 등이다(Lay, 1986). 이 척

도는 단일요인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연

행동의 행동적 측면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문항의 예로는 ‘며칠 전에 하려고 했던 과제들을 지금

에 와서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등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거의 매일’ 4

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에서 지연행동을 더 많이 함

을 의미한다. 문항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

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E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승인번호: 

ewha-202309-0007-01). 국내의 리서치 업체를 통해 2023

년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총 3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업체의 패널 중 만 18 ~ 25세이면서 만 

16세까지 부모와 거주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에게 공지

되었다. 조사를 실시하기 전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참

여 설명문을 제시하였으며, 연구 참여 설명문을 확인 

후 참여에 동의할 경우에만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총 316명이 응답 완료하였으며, 자료 중 불성실 응답 53

개 사례(리커트 척도에서 일정 구간을 한 번호로 응답, 

응답 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사례, 그 외 기타 불량 응

답)를 제외하여 총 26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6.0과 AMO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SPSS 26.0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사

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

였고,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이후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경로와 유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AMOS 

22.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실시하였으며,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

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비록 서로 

상관은 있으나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 양육태도의 중

요한 두 측면을 구성하는 어머니의 돌봄과 과보호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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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 및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므로, 분석과정에서 어

머니의 돌봄과 과보호를 각각 개별적인 잠재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는 2개의 

매개 변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별간접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 팬텀 변인(phantom variable)을 설정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분석에 앞서 연구자료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확인

하기 위해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표 1 참조). 각 변인의 왜도 범위는 -0.59 

~ 1.41, 첨도 범위는 -0.32 ~ 1.57로 나타나 왜도 및 첨

도 정규성 기준인 -2 ~ 2(George & Mallery, 2019)의 

범위에 포함되어 연구자료의 정규성이 확보되었다. 다

음으로 주요 연구변인인 어머니 돌봄, 어머니 과보호,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우울, 지연행동 간의 상

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

출하였다. 측정변인인 사회부과 완벽주의 2와 지연행

동, 사회부과 완벽주의 2와 지연행동의 측정변인인 지

연행동 1, 2, 3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

다. 이를 제외한 모든 연구변인들 간 상관관계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rs = -.64 ~ .97, p < .05 ~ .001).

2. 측정모형 분석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대학생의 사회

부과 완벽주의, 우울, 지연행동을 측정하는 하위요인들

이 각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확인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어머니 돌봄 1 -

2. 어머니 돌봄 1 .95*** -

3. 어머니 돌봄 2 .96*** .83*** -

4. 어머니 과보호 -.64*** -.57*** -.65*** -

5. 어머니 과보호 1 -.62*** -.55*** -.64*** .97*** -

6. 어머니 과보호 2 -.61*** -.55*** -.61*** .97*** .87*** -

7. 사회부과 

완벽주의
-.31*** -.26*** -.33*** .31*** .30*** .29*** -

8 사회부과 

완벽주의 1
-.32*** -.25*** -.34*** .33*** .32*** .32*** .93*** -

9. 사회부과 

완벽주의 2
-.25*** -.23*** -.25*** .23*** .23*** .22*** .92*** .71*** -

10. 우울정서 -.30*** -.22*** -.35*** .38*** .38*** .37*** .42*** .40*** .37*** -

11. 긍정정서 .36*** .36*** .33*** -.28*** -.26*** -.28*** -.30*** -.31*** -.24*** -.33*** -

12. 대인관계 -.22*** -.14* -.26*** .23*** .24*** .20** .35*** .36*** .28*** .69*** -.18** -

13. 신체적 저하 -.33*** -.27*** -.35*** .38*** .38*** .36*** .43*** .44*** .36*** .80*** -.42*** .64*** -

14. 지연행동 -.27*** -.24*** -.26*** .26*** .26*** .25*** .20** .25*** .12 .29*** -.33*** .27*** .41*** -

15. 지연행동 1 -.27*** -.25*** -.26*** .28*** .26*** .27*** .21*** .26*** .12 .30*** -.31*** .27*** .40*** .93*** -

16. 지연행동 2 -.25*** -.23*** -.25*** .26*** .27*** .24*** .21*** .26*** .12 .31*** -.30*** .30*** .41*** .92*** .80*** -

17. 지연행동 3 -.21*** -.20*** -.20*** .18*** .18** .17** .13* .16** .80 .19** -.32*** .18** .32*** .90*** .78*** .73*** -

M 3.17 3.08 3.26 1.95 1.93 1.96 3.89 3.72 4.09 1.63 2.40 1.48 1.84 2.68 2.61 2.73 2.69

SD .03 .51 .54 .53 .59 .51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왜도 -.52 -.46 -.47 .35 .37 .33 -.42 -.59 .02 .63 .29 -.29 1.41 .69 -.25 -.08 -.01

첨도 .54 .78 .01 -.19 -.14 -.08 1.10 1.02 .97 .19 -.32 1.57 -.18 -.04 -.15 -.30 -.12

*p < .05. **p < .01. ***p < .001.

표 1. 연구변인들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N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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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기 동안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태

도인 돌봄과 과보호가 지연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이 두 변인을 각각 

하나의 잠재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우울 변인을 제외한 

어머니의 돌봄과 과보호, 사회부과 완벽주의, 지연행동

은 모두 하위요인 없이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단일요인 잠재변인은 각 문항이 측정변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자유모수의 수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모수 추정의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더 큰 표본이 요

구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문수백, 200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돌봄, 과보호, 사회부과 완벽주

의, 지연행동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항목묶기(item par-

celing)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항목묶기 방식으로는 

배병렬(2021)의 제안을 따라, 모든 문항이 단일한 개념

을 측정한다고 간주한 뒤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각 문

항의 요인적재치를 기준으로 항목을 균형 있게 나누는 

‘항목 대 개념 균형법(item-to-construct balance)’을 적

용하였다. Kishton과 Widaman(1994)은 신뢰도 .60 이

상이 확보되고 단일차원성이 충족될 경우, 2개 파슬도 

구조모형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어머니 돌봄과 어머니 과보호, 사회부과 완벽주의

는 각기 문항 수가 10개 이상이지만, 문항 간 내용적 

동질성과 신뢰도(각 파슬 α ≥ .60)를 고려하여 2개 파

슬로 구성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수추정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χ2 = 118.01(df = 55, p < 

.001), χ2 /df = 2.15, GFI = .93, TLI = .96, CFI = .97, 

RMSEA = .07 (95% CI = .05, .08)로 적합도 지수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변인에서 측정 변인

으로의 표준화 회귀계수(β)가 .42 ~ .98로 나타나 모두 

.30 이상의 값을 보여 적절한 기준을 충족하였으며(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5), C.R.(critical ratio) 

값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3. 구조모형 분석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사

회부과 완벽주의, 우울이 대학생의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구조모

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 122.14(df = 57, p < .001), χ2/df 

= 2.14, GFI = .93, TLI = .96, CFI = .97, RMSEA = .07(95% 

CI = .05, .08)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사회

부과 완벽주의와 우울을 통해 대학생의 지연행동에 미치

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표 2, 그림 2 참조). 첫째, 어머니 

돌봄이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부적으로 유의

변인 간의 경로
b

(95% C.I.)

β

(95% C.I.)
S.E. C.R.

어머니 돌봄 → 사회부과 완벽주의
-.36

(-.69 ~ -.02)

-.23

(-.44 ~ .00)
.14 -2.54*

어머니 과보호 → 사회부과 완벽주의
.25

(-.09 ~ .54)

.20

(-.08 ~ .41)
.11 2.27*

사회부과 완벽주의 → 지연행동
.06

(-.15 ~ .21)

.07

(-.15 ~ .27)
.06 .92

우울 → 지연행동
.40

(.22 ~ .58)

.40

(.22 ~ .56)
.08 5.25***

어머니 돌봄 → 우울
-.15

(-.35 ~ .10)

-.11

(-.25 ~ .06)
.11 -1.33

어머니 과보호 → 우울
.24

(.07 ~ .41)

.23

(.05 ~ .38)
.09 2.75*

사회부과 완벽주의 → 우울
.33

(.19 ~ .49)

.39

(.23 ~ .50)
.06 5.20***

*p < .05. **p < .01. ***p < .001.

표 2. 구조모형의 모수 추정치 (N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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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미쳤으며(β = -.23, p < .05), 어머니 과보호

가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

으로 유의하였다(β = .20, p < .05).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

다(β = .07, p = .54.). 즉 어머니 돌봄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은 낮고 어머니 과보

호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

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지

연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성장기

에 경험한 어머니 돌봄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으나(β = -.11, p = .02), 어머니 과보호는 우울

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 .23, p < .01). 

우울이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

다(β = .40, p < .001). 즉 어머니의 돌봄은 우울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과보호 수준이 높

을수록 대학생의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 대학생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지연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 돌봄이 대

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 = -.23, p < .05), 어머니 과보호는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β = .20, p < .05).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우울

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 = .39, p < 

.001), 대학생의 우울은 지연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 .40, p < .001). 즉 어머니의 돌봄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은 

낮았고, 이는 낮은 우울 및 지연행동 수준으로 이어졌

다. 또한 어머니 과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사

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은 높았고, 이는 높은 우울 및 지

연행동 수준으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해 성장기에 경

험한 어머니의 양육효과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을 통해 지연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표 

3 참조).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 돌봄이 대학생의 사

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을 통해 지연행동에 미치는 간

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 = -.09, p < .05). 

또한 어머니 과보호가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을 통해 지연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β = .14, p < .05). 또한, 대학생의 사회

부과 완벽주의가 지연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β = .16, 

p < .01), 어머니 돌봄이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간접

효과(β = -.09, p < .05)는 유의하였다. 반면, 어머니 과

주.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나타냄.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된 추정치(β)임. 모형의 간결성을 위해 측정변인의 오차항은 그림에서 생

략하였음. 
*p < .05. ***p < .001.

그림 2.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지연행동에 미치는 간접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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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β = .08, p = .11.). 이어, 외생변수가 내생변수

를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을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돌봄 및 과보호,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우울은 

대학생의 지연행동의 19%를 설명하였다. 또한 어머니

의 돌봄 및 과보호는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16%를 설명하였으며, 어머니의 돌봄 및 과보호와 대학

생의 완벽주의는 대학생의 우울의 34%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별 간접효과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사용하였다(표 4 참조). 

그 결과, 어머니 돌봄(b = -.05, p < .05)과 과보호(b = 

.04, p < .05)가 순차적으로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

의와 우울을 통해 대학생의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각각 부적,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어머

니 과보호가 대학생의 우울을 통해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 = .12, p < .05).

잠재변인 간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SMC직접효과

(95% C.I.)

간접효과

(95% C.I.)

총효과

(95% C.I.)

어머니 돌봄 → 지연행동
-.09*

(-.21 ~ -.02)

-.09*

(-.21 ~ -.02)

.19

어머니 과보호 → 지연행동
.14*

(.02 ~ .24)

.14*

(.02 ~ .24)

사회부과 완벽주의 → 지연행동
.07

(-.15 ~ .27)

.16**

(.09 ~ .23)

.22*

(.03 ~ .42)

우울 → 지연행동
.40*

(.22 ~ .56)

.40*

(.22 ~ .56)

어머니 돌봄 → 사회부과 완벽주의
-.23*

(-.44 ~ .00)

-.23*

(-.44 ~ .00)
.16

어머니 과보호 → 사회부과 완벽주의
.20

(-.08 ~ .41)

.20

(-.08 ~ .41)

어머니 돌봄 → 우울
-.11

(-.25 ~ .03)

-.09*

(-.19 ~ .00)

-.20*

(-.36 ~ -.02)

.34어머니 과보호 → 우울
.23*

(.05 ~ .35)

.08

(.04 ~ .16)

.31*

(.09 ~ .47)

사회부과 완벽주의 → 우울
.39*

(.23 ~ .48)

.39*

(.23 ~ .50)

주. 1) 유의도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한 결과임.

2)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는 다중상관자승임.
*p < .05. **p < .01.

표 3.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 돌봄과 과보호와 사회부과 완벽주의, 우울이 지연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N = 263)

경로
b

(95% C.I.)
간접효과의 95% CI

어머니 돌봄 → 사회부과 완벽주의 → 지연행동 -.02 -.12 ~ .03

어머니 과보호 → 사회부과 완벽주의 → 지연행동 .02 -.06 ~ .11

어머니 돌봄 → 우울 → 지연행동 -.06 -.17 ~ .03

어머니 과보호 → 우울 → 지연행동 .12* .02 ~ .21

어머니 돌봄 → 사회부과 완벽주의 → 우울 → 지연행동 -.05* -.13 ~ -.01

어머니 과보호 → 사회부과 완벽주의 → 우울 → 지연행동 .04* .00 ~ .11

*p < .05.

표 4.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도 (N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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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18 ~ 25세 대학생 263명을 대상으로 

만 16세까지의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을 통해 지연행동

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

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인 돌봄 및 

과보호가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통해 지연행

동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각각의 

경로를 살펴보면, 대학생이 성장기 동안 어머니 돌봄 

수준이 낮았다고 지각할수록 높은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성장기의 어머니 돌봄 

수준이 낮을수록 성인 및 대학생 자녀의 사회부과 완

벽주의 수준이 높았다는 선행 연구 결과(Enns et al., 

2000; Ge et al., 2023)와 유사하다. 또한 성장기에 경험

한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돌봄 수준이 높을수록 역기

능적 완벽주의 수준이 낮았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맥

을 같이한다(정은선, 2008; Turner & Turner, 2011). 한

편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 과보호가 대학생의 사회부

과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경로계수를 산출

하는 단계에서는 유의했지만, 효과분해를 위해 부트스

트래핑을 실시하였을 때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

와 관련하여 신뢰구간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부트스트

래핑 결과값이 더 신뢰할 만 하다는 Muthén(2019)의 

제안에 따라 해당 경로가 유의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논

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 과보호

가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

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와 동일하며(장성, 

구승신, 이주연, 2013),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청

소년기 자녀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형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이다(Besharat, 

Azizi, & Poursharifi, 2011). 그러나 이는 아동기 시절 

어머니 과보호가 타인의 인정에 강박적으로 의존하고 

완벽한 수행에 대한 평가를 중시하는 여대생의 역기능

적 신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다(한기백, 2014). 이와 같은 일치하지 

않는 결과와 관련하여,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돌봄

과 과보호가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

향을 다룬 국내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돌봄과 과보호는 각각 안정적인 애

착 형성과 자율성 발달에 밀접하게 관련된 핵심 양육 

요소로 강조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Ainsworth, Bell, & 

Stayton, 1975), 이전 발달단계에 경험한 어머니의 돌봄

과 과보호가 이후 성인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제기된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 과보호가 유능성 좌절을 통해 

완벽주의적 제시 및 인지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Casale, 

Fioravanti, & Ghinassi, 2023) 부모의 과보호가 비판적 

태도를 완전매개하여 청년기 자녀의 부적응적 완벽주

의를 촉진한다고 보고한 것(Edmaier, Meier, & Pruessner, 

2022), 대학생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 과보호가 사

회부과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것(이은희, 1999; Ge et al., 2023) 등을 고려하

여,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 과보호가 대학생의 사회부

과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매개, 조절 변

인의 역할 역시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지연행동

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

해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지

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매개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사회부

과 완벽주의는 우울을 통해 지연행동에 정적인 간접효

과를 보였지만, 지연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

지 않았다. 즉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

주의가 지연행동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우울

이라는 심리적 특성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적 지연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

지만, 자기통제력 저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탁선영, 

김연수, 2023) 또는 학습 무기력(이신희, 김연수, 2022)

과 같은 매개 변인을 통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고 보고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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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행동 간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 부정적 정서나 부

적응적 행동 특성과 같은 매개 요인에 주목할 필요성

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지연행동 간의 

관계는 전체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수치심이 

높은 대학생 집단에서는 두 변인 간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선행 연구(Fee & Tangney, 2000)를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두 변인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

는 조절 변인의 역할도 함께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돌봄

이 대학생의 우울을 통해 지연행동에 미치는 간접적 영

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과보호는 대학생의 우울에 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지연행동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돌봄과 과보호가 모두 대학생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최주영, 진미경, 2019; Matheson 

et al., 2005; Yoshizumi, Murase, Murakami, & Takai, 

2007),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과보호만이 우울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

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먼저 어머니의 과보

호는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양육 방식으

로, 과도한 간섭, 신체적 접촉, 연령에 맞지 않는 보호 

등을 포함한다(Levy, 1939). 한국 사회에서는 어머니의 

과보호가 자녀의 성공을 위한 정당한 노력으로 받아들

여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대학생의 자율성 발달을 방

해할 수 있다는 점(황예델, 이경순, 2019), 그리고 성인 

진입기에 있는 대학생은 심리적 독립과 정체성 확립이

라는 발달 과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성장기 어머니의 

과보호는 불안, 죄책감, 낮은 자아개념으로 이어져 우

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오남경, 권혁철, 이영순, 2012; 

강부자, 최연실, 2016)에 근거하여 과보호가 우울에 미

치는 영향을 해석해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과보호

(김미연, 김이경, 유미숙, 2019; Dong et al., 2022), 심

리적 통제(마은애, 손은정, 2014; 전혜경, 2016)가 우울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 연구들

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돌봄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경로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통

해 우울에 미치는 간접경로가 유의하였다는 사실은 유

의하여 살펴볼 부분이다. 즉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장

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돌봄과 우울 간 관계를 설명하

는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성격적 요인에 주목할 필요

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

에서 어머니의 돌봄이 대학생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애착, 자존감, 부정적 경험 지각 

등과 같은 변인을 통해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한 것(백솔, 한기백, 2020; Ono et al., 2017)과도 유

사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돌봄이 우울

을 매개로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다 심

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인기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매개변인의 역할을 포함한 연구가 추

후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의 우울은 지연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

는 우울 상태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불편감이 자기조절 

능력을 약화시키고, 그로 인해 과제를 회피하거나 미루

게 되는 과정을 통해 지연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존 연구의 설명과도 부합한다(송윤희, 2012; Sirois 

& Pychyl, 2013). 또한 우울한 대학생들이 에너지가 부

족하고 부정적 사고가 강해짐에 따라 해야 할 일을 미

루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Constantin et al., 2018; Steel, Svartdal, Thundiyil, & 

Brothen, 2018). 따라서 우울은 대학생의 일반적 지연

행동과 연결된 중요한 심리적 특성이며, 성장기에 경험

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설명하는 데 있어 우울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

여준다.

마지막으로,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돌봄과 과보

호가 순차적으로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및 우울

을 통해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다. 성장기

에 경험한 어머니의 과보호가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

주의에 미치는 경로를 효과분해하기 위해 부트스트래

핑을 실시한 결과, 개별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Hayes(2022)에 따르면 간접효과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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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검정은 각 경로의 유의성과는 별개로 수행되어야 

하며, 간접효과가 유의하다면 매개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통해 해당 

경로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고 논의할 수 있다. 먼저 

매개변인 간 관계와 관련하여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

주의 수준은 우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우울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한 선

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며(마은애, 손은정, 2014; 

배주영, 허재홍, 2020; Sherry, Law, Hewitt, Flett, & 

Besser, 2008),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외로움 수준이 높

은 개인일수록 타인의 조언이나 현실적인 피드백을 받

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비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이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부적응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

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Chang, Sanna, Chang, & Bodem, 

2008).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돌봄, 대학생의 사회

부과 완벽주의, 우울, 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

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본 연구는 대학생이 어린 시

절 경험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로 형성된 초기 부

적응 도식이 우울을 통해 지연행동 수준을 높인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이다(김보영, 김

영근, 2016). 또한 Missildine(2006)은 지연행동의 기원 

중 하나로 부모의 과보호적이고 통제적인 양육을 지적

하였으며, 부모로부터 과도한 성취를 요구받고 통제를 

경험한 자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자신이 무가치

하다고 느끼며 불안을 경험하고 이러한 정서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반복되어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는 과제 

상황에서 지연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

다. 본 경험적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제안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성장기 경험을 대학생의 회상을 통해 

측정하였기에 기억의 왜곡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 의도한 바와 같이 성인 진입기에 이

른 현재 인식하고 있는 부모의 성장기 양육태도가 지

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 성장기에 경험한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력을 살

펴보기 위해서는 종단연구 설계를 통한 자료수집 및 인

과관계 분석이 향후 이루어질 필요도 있을 것이다. 둘

째,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발달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됨에 따라(오동재 등, 1993; 윤혜영, 강지현, 2015)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 양육태도의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 양육의 영향력이 이전에 

비해서도 더욱 주목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아버지의 양

육태도 역시 자녀의 완벽주의 및 우울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칠 가능성(Enns et al., 2000; Ge et al., 2023)을 고

려하여, 향후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을 모두 고려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사회부

과 완벽주의의 매개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적응

적 측면을 지닐 수 있는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지연행

동과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Flett 

et al., 1992; Martin, Flett, Hewitt, Krames, & Szanto, 

1996)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의 완벽주의가 어

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성장기에 경

험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

의와 우울,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 연

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가운데,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

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지연행동 간 관계를 살펴보며 

양 변인 간 관계를 설명할 가능성이 있는 대학생의 심

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적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대학생들의 학업

적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것과 달

리 본 연구는 대학생의 다양한 일상 속 지연행동에 주

목할 필요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지연행동의 발달적 기

원을 반영하여 성장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양육태도 중 주로 통제적 

양육이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 살펴본 

선행 연구들(김지수, 김은정, 2019; 마은애, 손은정, 2014)

을 확장하여 어머니의 돌봄과 과보호가 미치는 영향력

에 주목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성장기에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인 진입기인 대학생의 지연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대학생의 부적

응적 인지 및 정서와 역기능적 행동인 지연행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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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이 지연행동에 이르는 순차

적 매개 경로를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대학생의 지연

행동 개입 시 이 두 심리적 특성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대에 대한 민

감성을 완화하고, 부정적 정서 상태를 조절할 수 있도

록 돕는 상담 및 심리 교육 프로그램이 지연행동 예방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

생의 적응을 돕기 위한 개입과 부모교육을 위한 중요

한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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